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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일카라바지오…에드워드호퍼 자코메티 에곤쉴레등

조대영프로그래머기획 강연…매월마지막水선착순무료

영화로만나는미술가와작품이야기.

광주시립미술관(관장 전승보) 분관 하

정웅미술관이진행하는 하정웅미술관과

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가 올 프

로그램을시작한다.

지난 2016년 처음 기획된 프로그램은

영화만상영하던데서벗어나지난해부터

조대영 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가 기

획과 강연을 맡아 미술가와 영화에 대한

이해를돕는게특징이다.조씨는최근영

화평론집 영화, 롭다를출간했으며현재

광주일보에 한국영화100년사를연재하

고있다.

영화를통해미술가의삶과그들의치열

한예술혼을만나보는올해프로그램에서

는 카라바지오,에드워드호퍼,자코메티,

에곤 쉴레, 살바도르 달리 등 대중들에게

친숙한 예술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. 상영

회는 매월 마지막 수 요일 오후 3시~6시

(무료선착순)까지진행된다.

27일 첫 강의에서 만나는 미술가는 17

세기바로크시대를대표하는이탈리아작

가 카라바지오다. 1986년 제작된 데릭

저먼감독의영화 카라비지오를통해강

렬한명암대비와빛으로특징지어지는카

라바지오의대표작을만나본다.영화는후

원자의 요구와 자신의 예술적성적 충동

사이에서갈등하는카라바지오의삶을조

명하고있다.

3월 27일만나는영화 셜리에관한모

든것은 20세기미국인삶의단면을그린

작품을 통해 인간 내면에 깃들어 있는 현

대인의고독상실감단절을포착해낸에드

워드 호퍼의 작품을 음미할 수 있는 영화

다. 그의작품 13점이 스크린으로살아난

듯한느낌이드는영화로 셜리라는가상

의여배우를주인공으로등장시켜호퍼의

화풍을 세심하게스크린에재현했다.

걷는사람 등가늘고긴조각으로유명

한 자코메티의 삶은 영화 파이널 포트레

이트 (4월24일)를 통해만날수있다. 명

배우제프리러쉬가자코메티역을맡아명

연을펼치는영화로18일이라는한정된기

간 동안 그의 오랜 친구이자 작가인 제임

스로드의초상화를완성하는과정을극적

으로구성했다.

또지난해서거 100주기를맞은에곤쉴

레의삶과작품을만날수있는영화 에곤

쉴레:욕망이그린그림 (5월29일)과무한

한상상력을통해초현실주의영역을개척

한살바도르달리의인생을그린 리틀애

쉬:달리가사랑한그림 (6월26일)도대기

중이다.

그밖에찰톤헤스톤이주연을맡고 제3

의 사나이의 캐롤 리드가 메가폰을 잡은

영화 고뇌와환희 (1965)는천재조각가

미켈란젤로를 만날 수 있는 작품이며 절

규로유명한노르웨이의대표화가뭉크의

삶은피텃왓킨슨감독의에드바르드뭉크

(1974)를통해들여다본다.

올해는 건축을 다룬 영화도 준비했다.

영화 콜럼버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의 작

은도시콜롬버스를배경으로펼쳐지는치

유의영화다.작품의배경이되는인구4만

의작은도시 콜롬버스는 모더니즘건축

의 메카로 불리는 곳으로 루브르 박물관

유리피라미드를설계한 I.M.페이의작품

클레오 로저스 기념 도서관 등 영화 내내

등장하는다양한건축물은영화의또다른

주인공이기도하다.

그밖에우디알렌이메가폰을잡은작품

으로 1920년파리의예술계를만날수있

는 미드나잇 인 파리 (2011)와 나는 앤

디워홀을쏘았다 (11월27일)도대기중이

다.문의 062-613-7153.

/김미은기자mekim@kwangju.co.kr

푸른연극마을 단원 시민연극교실참가자모집

광주극단 푸른연극마을 (대표이당금오성완)이신입단원과시민연극

교실참가자를모집한다.

올해 26주년을 맞은 푸른연극마을은 그해 오월의 진혼곡 새 , 짬뽕 ,

오월의신부 , 그들의새벽 등오월광주를다룬연극을꾸준히무대에

올리고있다.지난2017년에는푸른연극마을의전용극장씨어터연바람이

광주시동구동명동(동명로 19-10 아트팰리스지하 1층)에새보금자리

를마련했다.

올해는 세계명작연극안톤체홉시리즈 , 오월창작연극 오월의석류 ,

사돈언니 , 대한민국소극장페스티벌 6대도시순회공연, 소극장낭독

콘서트 등을 계획하고있다.

만 19세이상배우나희곡작가를꿈꾸는시민이면누구나신입단원에

지원할수있다. 3개월인턴교육을거친뒤상임단원이되면기본급여를

지급한다.

또한푸른연극마을은 시민연극교실-희곡낭독극에참가할 5기시민배

우를모집하고있다. 그동안조지오웰의 동물농장 (1회), 카프카의 변

신 (2회), 현진건특별전(3회)등세계의명작소설과희곡을다뤘다.푸

른연극마을은오는3월부터셰익스피어작품등명작희곡을전문배우와

함께읽고분석낭독하는수업을진행한다.매주월요일오후 4시~5시30

분낭독훈련을하고 2개월과정이끝나면낭독극발표회를갖는다.

자세한 사항은 푸른연극마을 인터넷 카페(cafe.daum.net/pyj2023)

에서확인할수있다.문의 062-226-2446.

/백희준기자bhj@kwangju.co.kr

영웅서사시 마나스와떠나는유라시아기행

문화전당 내일스토리텔링진행…4월말까지전시

마나스는키르기스스탄의민족서사시

를일컫는다.서사시그자체를 마나스라

고도하지만주인공의이름또한 마나스

라고불린다.일반인에게는유네스코에등

재된인류최고의서사시로알려져있다.

일리아스 , 오디세이아보다 길며 마나

스를전하는전문가를 마나스치라고부

른다.

중앙아시아영웅서사시인 마나스를주

제로한전시와함께스토리텔링프로그램

이마련돼눈길을끈다.

국립아시아문화전당(ACC)은 중앙아

시아영웅서사시마나스와함께떠나는유

라시아기행을펼친다. 26일오후 2시부터

전당라이브러리파크기획관3에서열리는

이번 프로그램은 마나스: 유네스코 등재

인류최고의서사시 (4월30일까지 사진)

전시와함께특별스토리텔링프로그램으

로 마나스와함께떠나는유라시아기행

을선보인다.

마나스가 속한 키르기스민족은 몽골고

원과시베리아예니세이강상류에서살다

가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유목민의 후예

다.

이들은 현재 파미르고원 북부, 타림 분

지 서부, 천산산맥의 남부 지역과 페르가

나 동부지역에 거주한다. 특히 키르기스

민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돌궐계열

민족중하나로고구려나발해의이웃민족

이었다.

이번프로그램은유라시아민족학전문

가인 ACC 전봉수 전문위원이 1일 특별

도슨트로참여해키르기스민족에대한설

명을들려두며 ACC페이스북공식계정

(http://facebook.com/asiaculture-

center)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중계한

다.

전시관람과특별프로그램참여는무료

이며,참가자에게는마나스기념엽서를증

정할예정이다.

/박성천기자skypark@kwangju.co.kr

좋은친구들의두번째클래식
28일광주금호아트홀…야첵 코바야시부부등출연

야첵 코바야시부부(왼쪽)와엄광용씨.

클래식무대에서인연을맺은연주자들이꾸미는공연이광주에서열

린다.

좋은친구들의두번째이야기가오는 28일오후 7시30분유스퀘어

문화관금호아트홀에서열린다.지난해3월첫선을보인이공연에는올

해도바이올리니스트야첵, 비올리스트히데코코바야시부부가함께한

다.

독일에센국립음대교수인야첵은하일리겐베룩성에서매년개최되

는국제여름음악학교총감독을맡고있다. 아내코바야시는 1989년뮌

헨ARD콩쿠르에서입상하고지난 1991년부터독일만하임국립음대

에서후학을양성하고있다.

이번공연은야4첵부부를사사한비올리스트엄광용(광주시향수석

단원)이총감독을맡았다. 출연진은독일에서함께공부한친구들또는

연주회에서만난음악인들로구성됐다.이날공연에서는광주시향악장

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과 이수연(바이올린시향 상임수

석), 주민혁(클라리넷시향 수석), 박석윤(비올라시향), 최주연(첼

로),김가람서현일(피아노)이출연한다.이들은바흐 4대의비올라를

위한샤콘느작품 1004 와슈만 피아노사중주내림마장조작품 47 ,

다리우스미요 바이올린,클라리넷,피아노를위한모음곡작품 157b ,

브람스 피아노 5중주바단조작품34 로호흡을맞춘다.

한편 각 연주자는 공연에 앞서 27일까지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한다.

전석3만원(학생 2만원).문의 010-3646-7958.

/백희준기자bhj@kwangju.co.kr

카라바지오

에곤쉴레 제작과정. 셜리에관한모든것

영화로만나는 미술가와작품


